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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  2009년 활동 보고, 편의치적 캠페인 검토, IT 실무진 검토, 도와 캠페인 보고, 씨 트레이드 캠페인 보고, 검사관/사무국 의사소통의 길, 선원의 범죄화, 기타 사항 등이다. 

2009년 검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전반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보고하고, 공정실행 위원회의 자료인 편의치적 캠페인 활동 검토에서 특히 검사관 관련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검사관의 역할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가맹 노조 대표자들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입장차이를 좁혀 보고자 그 동안 소 그룹을 구성하여 수 차레 논의하여 의견을 도출하여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시키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을 표하고, 다시 한번 결의안을 작성하여 공정실행 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무국에서는 CORE SYSTEM 의 과도한 비용 발생, 잦은 작동 중지 등의 문제로 외부 계약을 파기하고 IT 부분에 전반적인 새로운 IT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음을 보고받았다.  이는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서류를 스캔한 문서로 대신하여 누구나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상의 문제도 해결하기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어 도와 캠페인, 씨트레이드 캠페인 보고를 받았는데, 도와 캠페인은 선주의 무대응/무시 등으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씨트레이드 캠페인은 4월초 115척의 선단협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하다.  

검사관/사무국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4개의 워크샾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전체 회의에 보고하였다.  
선원의 범죄화와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선원 권리 센터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책임자로 일할 디어도르가 나와 상세히 설명했다.  9월 업무 개시를 목적으로 해운/선원/국제법/노동법 전문 법률가 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 훈련 등의 하기로 하면서 검사관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코디네이터들은 이 아이디어를 환영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검사관의 방선 후 선장에서 누가/어디서/무슨 내용으로 방선하였으며/무슨 서류를 가져갔는지 등을 적은 문서를 선장에게 건네자는 의견이 있어 논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과 협의하여 내용을 정하고, 추후 논의를 더욱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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